
시화 폐기물 매립장 조성 추진
신국환 장관 , 13만평에 836억원 투입 … 공동물류센터도 개소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24일 안산 미라마호텔에서 열린 내경포럼에 참석,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공동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화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국환 장관은 반월·시화공단 입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0여명을 상대로 한 특별강연에서 반월·시화단

지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화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시화폐기물매립장 사업은 13만8000평 부지에 산업단지공단 319억원, 수자원공사 517억원 등 모두

836억원을 투입, 200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설계용역을 끝

낼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까지 126억원을 투입, 공동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이전과 신·증축 등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2002년 690억원의 산업기반기금을 배정했다.

산자부는 해외 산업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2001년 말 일본 기요하라 공단과 업무교류협약을

맺은 데 이어 2003년부터는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국가로 협력대상을 확대할 방침이

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월13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시화공동물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화물류센터는 앞으로 문을 열 창원물류센터와 함께 전국산업단지 공동물류서비스 구축의 시범사업을 진

행하게 된다. 전국적인 물류 포털화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물동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반월과 시화, 남동단지에 입주한 8000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앞으로 창원과 울산단지 등 동남권을 대상으로 한 창원물류센터도 개장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면

적은 700여평으로 창원과 울산단지 일대 2000여 입주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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